
어떻게 자녀의 치아를 돌보아야 할까요?
좋은 구강 건강은 유아의 첫 번째 치아전부터 
시작합니다
유아는 모든 치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잇몸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유아의 

치아는 6개월 정도부터 잇몸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치아가 나오기 전부터 좋은 구강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잇몸에서 건강한 치아가 

나옵니다.

어린이들은 3세까지 유아 치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라고 불리웁니다. 6세쯤 되면 유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구적, 또는 성인, 치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치에 간격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영구 치아를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영구 치아는 13세까지 나옵니다.

젖병 충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젖병 충치는 유아가 우유, 분유, 또는 쥬스를 오랜 

기간동안 젖병을 통해서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다 마신후에는 

젖병을 치운다

•유아를 젖병과 함께 

침대에 뉘우지 않는다

여기에 어린이의 치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몇 가지의 요령이 있습니다

3-5세 

•3세에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콩-

크기의 양만 사용합니다. 

어린이가 칫솔질후에 

뱉아 버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엄지-빨기와 젖꼭지 

빨기 습관은 4세가 

되기전에 끊도록 합니다

•6개월마다 치과 팀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0-2 세
•수유후에는 젖은 

수건으로 잇몸을 

닦아준다. 이것이 치아 

부패의 요인이 되는 

플라크라고 불리는 

끈적끈적한 점막을 

없애도롤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과 부드러운-솔로 된 치솔로 하루에 두 번 

치아를 칫솔질합니다

•첫 돐이 되기전에 첫 번째 치과 약속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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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녀의 치아를 
돌보아야 할까요?

10-12세

•스포츠를 하는 어린이는 그들의 미소를 보호하는 

마우스가드를 착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6-9세

•치아가 서로 닿게 되면 곧 치실 사용을 시작합니다

•어린이가 유치가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성인” 

치아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어린이가 

하루에 두 번 칫솔질과 

치실 사용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플라크가 있을 

수 있는 뒷 치아에 항상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보다 나은 구강 건강에 관한 
간략한 도움말

•첫 번째 치아가 나오기 전부터 좋은 구강 관리의 

실천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잇몸에서 건강한 

치아가 나옵니다

•부모는 첫 돐이 되기 전에 어린이의 첫 번째 치과 

약속을 만들어야 하고 3세부터는 6개월마다 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하루에 두 번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사용해서 칫솔질을 해야하며 두개의 치아가 닿기 

시작하면 곧 치실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충치를 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당질의 음식과 끈적끈적한 음식 및 음료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더 많은 구강 관리 요령을 원하시면, 치과 
팀과 말씀하시거나 또는 oralb.com을 방문하십시오

13+세
부모는 십대 대부분이 건강한 미소와 상쾌한 입냄새가 

그들을 멋있게 보이고 최고로 느끼게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흥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브레이스를 착용한 십대에게 칫솔질과 치실을 

완전히 사용하도록 권유합니다

•브레이스를 착용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브레이스를 빼고 났을 때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대에게 치솔, 치약, 및 치실을 그들의 지갑이나 

체육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낮 시간 동안에 

사용하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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